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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조폭 집중추적
범서방파 행동대장 청년 15명과 통화 … 권투선수 출신 장모씨는 잠적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김승연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조직폭력배 동원 경위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5월10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3월8일 사건현장 2곳에 있었던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씨가 사건 직전 청년 

15명 정도와 휴대전화로 통화했고 일부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오씨와 통화했던 범서방파 조직원 김모씨가 폭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또 다른 조직원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차량만 빌려줬을 뿐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특히, 경찰은 사건 현장에 범서방파 뿐만 아니라 목포지역 조폭까지 모두 3-4개 폭력조직 조폭들이 동원됐

다고 보고 오씨와 통화한 15명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아래 소재를 파악중이다.

경찰은 오씨와 한화그룹측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범서방파 조직원 출신 나모씨가 운

영하는 청담동 고급 음식점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청담동 G가라오케의 실질적 사장인 권투선수 출신 장모씨도 한화측 연락을 받고 폭력배들을 동원했다는 

단서를 잡고 행방을 쫒고 있으나 장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이다.

경찰은 장씨가 폭력조직 관계자 윤모씨를 통해 인력을 동원했을 수 있다고 보고 윤씨를 소환했으나 조사결

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관계자는 “사건에 가담한 폭력조직이 하나가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동원해 몇 

개 조직이 가담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조직 폭력배들은 직접 폭력을 휘두르기 보다는 위협을 주는 역할 정도를 

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폭행현장에 인력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 협력업체 D토건 김모 사장이 사건 당일 

통화한 내역을 분석해 통화 대상자를 추적중이며 사건 현장 3곳 중 2곳 이상 중복 통화기록이 확인된 휴대전

화번호의 소유자를 계속 찾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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